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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qi, Zhu, hui-qin, So, hye-jin. 2021. 1. 17.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arried Chinese Female Doctoral 
Students’ Academic Experienc and Long-Distance Parenting 
Challenge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7, 
51-7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married female Chines doctoral students in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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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ho are engaged in long-distance parenting and suffering 
from academic stress. The first autho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Chinese doctoral students in South Korea 
and explored their experiences of doctoral study and long 
distance parenting. The researchers us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o analyze verbatim interview transcriptions. 
The data analysis showed that three themes and eight categories 
were emerged: Experiences of studying in Korea (including the 
motivation to study in Korea, positive and stressful experiences, 
and the release of stress), long-distance parenting experiences 
(including children’s negative experiences, concerns about 
relationships with children, dual stresses of parenting, and 
mother as role model), and family suppor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female Chinese doctoral students 
who need to parent a child left behind in China.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a resource to create a support system for 
them. (Jeonju University)

[Key words] Chinese students, Parenting stress, academic stress, married 
women, phenomenology

1. 서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 및 관계가 증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 교류도 증가하

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 유학생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0

년대 들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유학국 2위로 올라섰다(오마이뉴스 2007). 교육부의 2020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2006년에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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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파하였고 2016년에는 1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19년 현재 외

국인 유학생이 16만 165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이 

52.4%를 차지한다(이현정 2020).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유학생을 유치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박미숙·김영순·홍유나 2014)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유학생의 특징은 대학⋅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약간 감소세를 보인 반

면, 대학원 석박사과정 이수자는 연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

고 있다. 중국 취업시장 내 구직경쟁이 과열되면서 대학원 입학에 

대한 수요는 커졌지만, 중국 대학원 정원은 한정되고 입학지원 횟

수조차 제한이 되어 있어 중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원 입학수

요가 한국으로 흡수되고 있다(매일경제 2020.11.03). 이처럼 유학

목적이 다양화되면서 정부는 한국유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위해

서는 이에 맞는 새로운 유학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적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법무부 외국인 통계보고에 따르면 2019년 9월 재한 중국 

박사과정 유학생 수가 4,726명이며, 그 중 여성이 2,707명으로 전

체 박사과정 학생의 57.3%를 차지한다(법무부 2019). 박사과정 중

에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두고 왔기에 일반 유학생들과 달리 남

다른 고민과 열정이 있다. 

영아기나 유아기의 아이들은 특히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이 절대

적 필요하며 아이의 정서발달과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 자

녀 양육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을 양육스트레스라

고 한다(Abidin 1990).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사소

한 생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부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지

적으로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압박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정재원·임지향·김예빈 2019). 보통 양육스트레스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간과되지만 고학력 여성들은 누적되는 양육스

트레스로 인하여 결국 심리적 만족감이 저하되고 급기야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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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등 주변 가족, 친구 및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윤주·김진숙 2012; 박형윤·김태은 2020; 양윤정 2016).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혼여성 경우 양육 외에도 가정을 돌보

아야 하는 등 다중역할로 인해 여성들에게 역할의 갈등과 심리적 

압박감이 유발되며 이로 인해 학교 부적응과 학업을 중단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박진영·김누리 2009, 육혜숙 

2016). 특히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체력, 기억력, 이해력 

저하 등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孙国锋 
2013; 孙卉·张田 2020).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의 수행 과정에서 

엄마로서의 책임과 의무, 학업의 실현과 완성에 직면되고 피로가 

누적되어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강명자 외 등 

2003).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반해 서현·윤경아·김윤주(2019)

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5명의 기혼 직장여성의 박사과정 수행 경

험에 관한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은 있지만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인

내해가며 나아가 그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양

한 역할을 융합해 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긍정적인 입장도 

제기되었다.

박사과정의 유학생은 본국의 대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려

움을 경험하게 된다. 학위를 받기 위해 지도교수와의 소통, 전공공

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외에 언어문제, 음식문제, 의료문제, 재

정문제, 한국인과의 교우관계, 종교, 차별대우 등 유학생활에서 경

험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유학생들이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

면 이러한 어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으며 스트레스로 남게 된다. 

학업을 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국내 기혼여성

을 대상으로 학업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기연 2013; 박미숙·이미정 2015; 이봉재·방수정 2019; 서현·

윤경아·김윤주 2019). 또한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생활

과 한국문화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경상·배상률·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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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유채영·이주경 2017; 김상욱·윤지원 2017; 김선영 2014). 

기혼여성 유학생들이 가정,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학업수행

을 위한 이중적인 어려움과 갈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

라서 학업을 하는 기혼여성 유학생들이 자녀양육과 학업수행에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으며,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기혼여성 유학생들이 박사과정 중 겪고 

있는 학업과 장거리 양육 경험에 대해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

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학업수행 과정에 중국 유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학업 중 겪

고 있는 장거리 양육 경험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

고자 한다. 이는 그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재한 중국 기혼여성의 박사과정 중 학업 경험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2. 재한 중국 기혼여성의 박사과정 중 장거리 양육 경

험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중국 여성이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학업과 양육에 대해 탐색하고자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연구자는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

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3명의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

들은 모두 전라북도 A시에 소재한 대학 박사과정 예술심리치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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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재학 중이며 중국에 자녀들을 두고 온 상태이다. 연구자는 참

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먼저 구두로 설명하였으

며 참여자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후 연구자는 참여

자들에게 동의서를 제시하고 다시 한번 설명한 뒤 참여자들의 자발

적 참여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참여자 연령 학력 직업 자녀 양육지원

A 33
박사과정

3학기
대학교수 딸 6세

남편, 언니, 

친정부모

B 31
박사과정

3학기
프리랜서

딸 5세, 

아들 2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C 33
박사과정

2학기
대학교수

아들 

4세, 2세
친정 부모

 

2.2. 자료수집

먼저 본 연구는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jjIRB-201109-HR- 

2020-1104)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반 구조화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경

험하는 데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

게 미리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고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각 참여자의 집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약 90~120분이었

다. 연구자는 모든 인터뷰를 녹음한 뒤 직접 전사하여 축어록을 작

성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주제와 연관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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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정보, 학업과 양육에 대한 경험 및 스트레스, 

필요한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2.3. 자료분석

연구자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학업경험과 장거리 양육경험에 대

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

학 연구는 개인의 생활 경험을 탐색하며 그들이 어떻게 현상의 주

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공동사물에 대해 어떠한 객

관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현상학적 결론은 개인 경

험의 본질을 서술하며, 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포함한다(Creswell & Poth 2018).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Creswell(2013)이 제시한 방

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Moustakas(1994)의 자료 분석절차를 단순

화하여 더욱 실용적인 방법이 되도록 한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도록 한

다. 먼저 연구자는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축어록을 여러 

번 읽은 뒤 필요한 부분은 인터뷰 녹취내용을 반복 청취하며 인터

뷰 대상자의 말투와 성조 등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인터뷰자료분석 과정에서 자료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ATLAS.ti 9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제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하여 묘사하기, 2) 인터뷰

자료 여러 차례 읽고 편견 없이 의미 있는 진술을 확인하여 목록 

작성하기, 3) 의미 있는 진술을 코딩한 뒤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

을 묶기 4) 코딩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동료보고 진행하기, 5) 

축어록과 다시 비교하며 불필요한 코딩은 제거하고 의미 있는 진술 

다시 확인하기, 6) 반복되는 공통경험을 묶은 위 범주와 주제를 도

출하기, 7) 참여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하

여 기술하기, 8) 참여자들의 진술을 사용하여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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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기술하기. 

<표 2 연구결과 주제 및 범주>

주제 범주 의미 있는 진술

한국에서의 

학업경험

한국유학동기
남들은 학위를 갖고 있는데 학위가 없어 

미래에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학업을 통한 

긍정적 경험

새로운 강의를 많이 배우고 전공과목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주변의 학문적 환경

이 자신의 시야를 넓혔으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배워요.

학업스트레스 

경험

침대에 누워 있지만 늘 공부에 부담이 

되고 움직이기 싫고 기운이 없어요. 

학업 스트레스 

해소경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 자신을 격려하고 

있어요.

장거리 

양육경험

아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딸은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딸

은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척해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염려

엄마가 박사공부를 선택하면서 자신과 

동생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

이에요.

자녀양육에 

대한 이중 

부담

개학하면 한국으로 가야 하니 적어도 방

학에는 엄마 역할을 해야 하고 양가 부

모님들을 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롤 모델로서의 

엄마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면, 먼

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가족들의 

지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둘째는 엄두도 못 

내고 한국에도 못 왔을 거예요.

모든 인터뷰는 중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자료분석 과정에 대한 신

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질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 박사

과정생과 동료보고를 실시하였다. 분석된 모든 자료는 한국에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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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유창한 중국인 교수가 번역하였다. 

이후 다수의 질적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가 다시 한번 자

료분석과 주제도출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주제와 

범주에 대하여 다수의 질적연구를 게재한 학교 교수에게 의뢰하여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총 3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

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의미 있는 진술은 <표 2>와 같이 정리

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분석

 

3.1. 박사과정 학업경험

첫 번째 주제는 연구 참여자들의 박사과정 학업 경험에 관한 것

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동기, 학업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과 

스트레스 및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3.1.1. 한국 유학 동기

참여자 A, B, C 3명 모두 유학 동기에 대하여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자 A와 C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

자 A의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박사학

위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박사학위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

상시키고 학술적 사고를 넓힌 뒤 새로운 전공과 기존 전공을 융합

하기 위해 유학을 왔다. 더 자세히는 학술적으로 현재의 수준을 넘

어서 “학문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참여자 A씨는 이번 유학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오기

가 어렵거나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시기가 적절하여 유학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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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B와 C는 박사학위 취득의 목적이 자녀 양육과도 연관되

어있었다. 참여자 B는 자녀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

었으나 박사과정을 통한 “자기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한국 

유학을 결정했다. 참여자 B는“엄마로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기의 능력을 향상되면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B는 박사과정을 통하여 실력을 

향상하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직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로 인하여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현재 중국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 C는 

박사학위를 꼭 취득해야 한다는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재 참

여자 C는 중국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요구

하며 “남들은 학위를 갖고 있는데 나는 학위가 없어 미래에 언젠

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C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지금 아이가 어려서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기에 아이

의 학교 수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건강하

셔서 돌봐줄 여력도 있으니 자신에게 적절한 유학 시기인 것 같습

니다.”

 

3.1.2. 학업을 통한 긍정적 경험

참여자들은 학업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

라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탐구 및 엄마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명확한 학습 목

표를 스스로 세우고 넓은 시야와 풍부한 지식 확보 등이 가능했으

며 더불어 자기 인식과 자기탐구로 연결되는 등 긍정적인 경험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참여자 A와 B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세우게 되고 학업에 집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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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 A는 학부생일 때보

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새로운 강의를 많이 배우고 전공

과목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주변의 학문적 환경이 자신의 시야를 

넓혔으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배워요. ［...］교수님들의 전

문성이 뛰어나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

요.”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B는 학부생일 때는 수동적이었으나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자기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변하여 스스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박사

과정 중에는 사회적으로 다른 요인들과 얽히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

만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학습 목표가 명확해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참여자 C씨는 박사과정 중에 모두 함께 하는 학업분위기가 

너무 좋으며 특히 수업시간에 다 함께 토론하는 경험이 좋다고 밝

혔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학문적 지식과 사고 구조를 사고 

구조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박사학위 과정 중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확

장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탐구의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집에서는 엄마의 역할 뿐이었는데 한국에 오면서 점점 엄마의 

역할을 내려놓고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그동안 일을 

대처할 때 쉽게 불평했고 다른 사람을 탓할 뿐 제 책임이 아니라 

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일이 닥쳤을 때 자신에 대해 분석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되었어요.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는 박사공부를 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

로 극복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그것을 즉시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며 박사과정의 공부는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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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인식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를 “자기성장”의 과정이라고 표

현했으며 이러한 극복의 과정을 중국대학에 복귀한 뒤 학생들에게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1.3. 학업 스트레스 경험

참여자들은 학업과정 중 생각대로 되지 않는 좌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언어적인 스트레스, 전공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지도

교수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 A, B, C는 모두 결혼과 출산 이후 체력 저하로 인해 겪

는 무기력과 좌절감이 크다고 하였다. 먼저 참여자 A는 "가끔은 열

심히 공부하고 싶지만, 체력이 따라가지 못해요.［...］가끔은 쉬

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체력상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

고 ［...］침대에 누워 있지만 늘 공부에 대한 부담이 되고 움직이

기 싫고 기운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참여자 B씨는 “대학에 다닐 때는 에너지가 넘쳐 밤샘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밤샘은 할 수도 없고, 교수님이 수업 중에 말씀

하신 것들도 여러 번 복습해야 해요.” 참여자 C 또한 출산 전과는 

다른 체력 특히 “한번 임신하면 3년 바보가 된다”는 중국속담처

럼 자신의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고 오래 책상에 앉아있으면 체력적

으로 소진이 되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한국어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

이기 때문에 언어장벽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고 밝혔다. 참여자 

A씨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언어적 문제는 극복하기

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는 

향상되었지만 학업을 위한 언어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였다. 참여

자 B씨는 “한국에 대한 예의범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교수

님에게 사용해야 할 존댓말이나 예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

해요. 표현을 잘못해서 교수님이 오해하실까 봐 걱정스러워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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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참여자 C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을 만나기도 어려워 한

국어 수준이 향상되지 않아요.［...］이러한 언어장벽은 더 나아가 

지도교수와의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지도교수와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에 

메일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라고 걱정했다. 특히 참여자 C는 지

도교수와 논문에 대해 소통할 때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언어적 장벽에 대하여 참여자 A는 학교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제공하여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원활한 소

통이 이루어지고 교수들이 자신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C는 학교에서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친구를 소개해 주면 언어에 도움이 되고 한국 문화를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교수님 말고는 한국친구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모든 참여자들은 박사과정에서 다루는 부분들

은 접해보지 못하거나 심층적으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A 씨는“새로운 

분야에 관해 공부하고 있어 기초지식이 튼튼하지 못한 채 곧바로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하니 공부가 너무 벅차요. 나는 아직 전공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짧은 시간 내에 박사 수준까지 향상되기 어

려울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B는 박사로서 연구능력

을 갖추어야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것 같아서 수준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 또

한 “박사논문 작성이 특히 어려워 처음부터 조금씩 연구하고, 조

금씩 작성하고, 모르면 묻어가며, 아직 완전히 파악할 단계가 아니

라 탐구하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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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학업 스트레스 해소 경험

참여자 A, B, C는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개인적

으로는 자기 스스로 학업동기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거나 자기성

찰을 하고 외적으로는 운동이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고 밝혔다.

참여자 A와 C는 각각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진술하였는

데 먼저 참여자 A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편안하게 직면해요. 지도

교수님과는 서로 타협하고 견디고 보완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교

수님도 저랑 대화중에 새로운 관점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해요. ［...］남들이 다 도와줄 수도 없고, 사실 언어도 내가가 

배워야 하고, 남들이 계속 번역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

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C는 “나는 이미 아이와의 시간을 포기하

고 공부하러 왔어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해

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가야 가족에 미안한 마음이 적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 자신을 

격려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 참여자 C는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야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자 행동하면 된다고 스스로

로를 격려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성찰하는 것 외에도 비슷

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예

를 들어 참여자 B는 같은 경험을 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공감이 

되었다며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공감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생각이 들며, 나와 같은 상황이었구나, 유학을 나온 엄마

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참여자 C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

을 수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이때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한다

고 하였다. 이 친구 또한 직장 때문에 가족과 멀리 떨어져 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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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3.2. 장거리 양육 경험

두 번째 주제는 중국에 아이를 두고 온 참여자들이 장거리로 자

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다. 이 주제는 장거리 양육으로 인

한 아이에 대한 영향, 자신에 대한 영향, 양육스트레스 해소경험으

로 구성되어있다.

3.2.1. 아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

참여자 A, B, C는 모두 자신들이 집을 떠나 장기간 아이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A는 자신의 자녀가 엄마의 부재로 인해 

“상실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이는 친구와의 교류에서 지장

을 준다고 말하였다. 또한“딸은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딸

은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척해요. 내가 ［한국

으로］간 첫날부터 엄마 며칠 자면 오는지 물어요. 가끔 아이는 엄

마가 공부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존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요. 아이와 영상통화가 가능하지만 진정한 신체적 친밀감은 영상으

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어요”고 말했다. 

참여자 B는 참여자 A와 비슷하게 자신의 자녀가 좌절감과 상실

감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두 딸 중 큰딸은 자신이 곁에 없어 용

기가 부족하고 막내아들은 엄마가 이름일 뿐 엄마의 존재를 모르며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두 딸은 친할머

니 집에 머물고 아들은 외할머니 집에서 양육되고 있어서 자녀들 

사이에서도 거리감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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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염려

모든 참여자들은 직접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

정과 죄책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있어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

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A는 주로 학업에 시간을 쏟으면 아이와의 교감이 어려워

지고, 박사공부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자신의 정서상태가 좋지 

않아 부모자식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또한 A는 

남편이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있지만 엄마만큼 세심하지 않고 인내

력이 없어서 아이에게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자책하였다. 

참여자 B는 박사과정에서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부담 때문

에 아이와 제 때에 영상통화를 하지 못할 때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

지 않는다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C의 남편은 직

업상 너무 바빠 때로는 야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극히 적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옆에 없어 자

식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 너무 걱정이며 아이가 자신을 '1순위'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낀다. 참여자 

C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엄마로서 자신의 부재를 최대한 보완하

려고 하지만 여전히 엄마가 주는 안정감은 대체될 수 없다고 진술

하였다. 더 나아가서 “엄마가 박사공부를 선택하면서 자신과 동생

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이예요”이라고 말했다. 

3.2.3. 자녀양육에 대한 이중 부담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은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참여자 A는 자녀에 대한 걱정

이 커서 이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몰입이 저하



안기·제혜금·소혜진 67

되어 결국에는 학업에 대한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참여자 B 또한 온통 아이 생각뿐이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여 학

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들 곁에 있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방학동안 중국에 가면 장기간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이 커진

다고 하였다. 방학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하여서도 이러한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데 애쓴다고 밝

혔다. 참여자 A와 B는 오랜 기간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해 방학 때 

집에 가면 아이의 기대가 높아져 혼신의 힘을 다하여 놀아 줘야겠

다고 생각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자 A는 방학이지만 계

속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와 24시간 함께 할 수 없는데 대

해 아이는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짜증을 내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참여자 B는 “집에 막 돌아가면 적응이 잘 안 돼

요.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익숙해져 있다가 여럿이 함께 있으니 적

응이 안돼요, 아이가 계속 붙어 있으니 익숙하지 않아요.” 이와 

더불어 방학 동안 혼자 아이 둘을 돌봐야 하니 양가 부모님들이 도

와주시겠다고 하였으나 쉬게 하시기 위하여 도움을 거절했다고 말

하였다. 

3.2.4. 롤 모델로서의 엄마

모든 참여자는 자신의 부재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상

황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엄마가 

학업을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좋은 본보기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A는 스스로 심리적으로 극복하

려고 하며 지금은 자녀와 떨어져 있어 힘들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

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좋은 모습이 미래에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유사하게 참여자 B는 엄마가 

아이에게 “롤 모델”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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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면,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

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부지런한 엄마라

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참여자 C는 장기적으로 미래

를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믿으며 지금 당장은 서

로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이의 인생 

전체 성장 경험에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3. 가족들의 지지

세 번째 주제에서는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서 받은 지원에 관한 것이다. 모든 참여자들은 학

업을 위해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의 심리적, 물질적 지원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 A는 남편뿐 아니라 친정 부모와 언니, 형부가 도와준다. 

가족들은 이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임무”와 “사

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점점 

동지애를 형성했다. 참여자 A는 “집안일은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져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딸이 1학년에 입학했지만 걱

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은 제가 이곳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걱정해요”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B의 경우는 

첫째 딸은 현재 시어머니가 주로 보살피고 둘째는 친정엄마가 보살

피고 있고 있다. 처음에 부모는 유학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 그녀

의 선택을 존중'하며 두 아이를 집에서 잘 보살피고 있다고 밝혔

다. 참여자 B의 남편은 그의 유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

과 자녀양육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C는 임신했을 때부

터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지금까지 두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며 부

모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 큰 위안이 된다고 하였다: “부

모의 도움이 없이는 둘째는 엄두도 못 내고 한국에도 못 왔을 거예

요”라고 말하였다. 



안기·제혜금·소혜진 69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기혼여성 유학생들이 박사과정 중 겪고 

있는 학업과 장거리 양육의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

국에 유학 온 중국 기혼여성 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적으로 심층 면

접을 통해 이들에게 박사과정 중 학업과 장거리 양육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혼여성 유학생들은 학업에 있어 우선, 유학동기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유학을 왔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정책적

으로 지원하고 아이도 아직 어려 유학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

다. 둘째, 학습목표가 명확하고 넓은 시야와 풍부한 지식을 확보할 

수 있어 유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언어, 전공지식의 부

족, 문화차이로 인한 교수와의 관계, 외국생활로 생각대로 안되는 

좌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넷째, 외국생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유학동기에 다시 생각하고, 자기성찰, 운동, 가족·친구

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장거리 양육에서는 첫째, 한국생활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줄까 봐 가장 우려를 한다. 둘째, 직접 양육을 하지 못하기에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불안해한다. 셋째,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방학

에 중국에 가면 자녀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해 공부시간이 부족하

다. 넷째,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자 노력한다.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엄마의 노력하는 

모습이 미래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기혼여성이 한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서 

물질적, 심리적으로 지원을 받기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 유학생들이 경

험하는 적응 및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하여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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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은 참여

자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을 느끼

게 하였다. 이렇듯 자녀를 둔 기혼 중국 유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하

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장거리 자녀양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

단 프로그램이 구성한다면 확고한 지지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런 연구결과를 통해 기혼여성 유학생들이 유학생

활에서 양육에 대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

련되길 기대해본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이 유학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고 유학

생활에서 오는 난관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다만, 이 연구의 참여자 수가 적

고, 모 대학의 중국 박사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의 문화

적 특성이 포함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향후 보다 많은 박사과정

생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일반화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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